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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 쇄신(‘국쇄’)을 위한 플랫폼’ 창립에 동참을 권유합니다!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헌법사회학」 저자)

“국가사회 쇄신(刷新)을 위한 플랫폼”은 한국의 공공정책, 정

치경제 및 문화사회의 쇄신을 위한 담론(談論)의 플랫폼 웹 저

널입니다. 정치가 오랜 정파적 이익과 대립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도전(문제)이라고 믿는 이들을 위하여 플랫폼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민주화 이후 30년 이상 무익한 지역적 및 정파적 

대립과 갈등이 다수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

주정(民主政)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정당들도 낮은 지

적 수준에 안주하는 사당화(私黨化)와 권력의 사유화(私有化)로 

인하여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지 못하고 ‘인스턴트 정당’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작금의 엄혹한 현실을 인식하여 정치사회 및 경제문화의 근본

적인 문제와 분열에 대하여 활기찬 토론과 담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각 호는 국내외 정책의 주제와 함께 경제이론, 정치사

상, 사회담론에 대하여 치열하고 폭넓은 논의와 숙고를 담고

자 합니다. 우리는 우파와 좌파의 주장과 정책을 분석·비판하

되, 새로운 정책과 대안의 제시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포럼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진부하고 화석화(化石化)된 이념과 

주장을 뛰어넘어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의 해법과 함께 국민복

지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기존의 정당 플랫폼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이 직면한 가장 시급

한 과제를 논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활력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악화하여 노동생

산성과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신

뢰는 떨어지고 범죄와 일탈행위는 증가하고, 가족과 공동체는 해

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파적 논쟁이 확산되면서 세대 간의 사

회적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주요 국가정

책(분권화, 경제발전, 대북정책 등)은 정쟁(政爭)의 대결과 정책

의 모순을 초래해 왔습니다. 실제로 우파와 좌파의 정치집단 모

두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유민주주

의 정치체제의 토대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세계화

된”(globalized)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세계화로 인해

서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가 부활하

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주의의 미래는 무엇이며, 민족국가의 정

치적 주권과 기존 정치 공동체를 분리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현

대 정치의 주된 현상인 좌파의 “집단 정치”와 우파의 “문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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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대립으로 인해서 인간 존엄성과 생존권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경제, 사

회, 정부를 되살리고 새로운 국가의 품격을 높이려면 많은 논

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공

정책의 혁신과 전문가 집단의 성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국가사회 쇄신을 위한 플랫폼’을 창립하고자 합니

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그리고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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